
침묵의 살인마로 불리는 고혈압, 만약 지금 이 시간에도 높은 혈압 때문에 약을 달고 살아야 할 

처지라면 혈압약 복용법을 꼼꼼히 참고해 고혈압의 위험성을 미리 차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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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먹으면 더 좋은 혈압약,

잘 드시고 계십니까?

고혈압, ‘치료’ 아닌 ‘조절’ 개념으로 관리해야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고혈압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남

자 3명 중 1명, 여자 4명 중 1명에서 나타나는 매우 흔한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환자 중 36%는 자신이 고혈압 환자

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출처 : 2015 국민

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성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

면 고혈압으로 분류되며, 유전적 또는 체질적 요인 등이 

원인이다.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완치되기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대부분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고혈압은 단기 ‘치

료’의 개념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조절’하는 개념의 장기

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가까운 내과 의사를 자신의 주치의로 삼고 꾸준한 혈압약 

복용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혈압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이 없

기 때문에 자신이 막연하게 혈압이 높다는 사실만 인지한 

채, 식생활 개선 등 적절한 예방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

들이 부지기수다. 어제는 바빠서, 오늘은 깜빡 잊고 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가? 당신이 보다 더 똑똑하게 혈압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Special Theme 1 고혈압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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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 성분에 따른 주의사항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푸로세미드’ 등 이뇨 작용을 통한 고혈압

약은 저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

지, 바나나, 건포도 등 과실류나 당근, 시금치 등 녹황색채소 등을 섭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 이뇨 작용제 중 ‘캡토프릴’ 등의 안지오텐신전환효소를 저해하

는 성분 및 ‘올메사탄’ 등의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성분은 체내 

칼륨 농도를 높여 불규칙한 맥박,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칼륨 보충제나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암로디핀’, ‘니페디핀’ 등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을 복용하

는 경우 자몽주스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자몽주스를 마시게 되

면 칼슘 흡수 방해 작용이 활발해져 혈압 급강하 증상 및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

(NSAID, Non 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과 감기약 등은 혈

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 후 혈압 변화를 관찰하

면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혈압약에 대한 궁금증 ‘다 모여봐’

혈압이 높으면 무조건 약을 복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혈압과 동반된 심혈관 질환이 없

고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단 잘못된 생

활습관을 고치고 체중 조절을 선행한 후 2~3개월 뒤에도 

혈압이 계속 높으면 약물 투여를 병행한다. 수축기 혈압

이 120~139mmHg 이하, 이완기 혈압이 80~89mmHg

인 전고혈압 단계인 경우에도 약물치료 대신 잘못된 생활

습관 및 요인들을 개선하는 단계가 선행된다. 

혈압약을 복용하면 저혈압이 온다?

고혈압 약물을 복용 중인 노인에게 종종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약물 조절

과 더불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좋다. 

하루 거른 혈압약, 다음 날 정량의 두 배로 복용한다?

평소 혈압약을 잘 복용하고 있고 혈압 조절도 양

호한 경우라면 어쩌다 하루 혈압약 복용을 잊었다

고 해서 다음날 정량보다 많은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다. 

혈압약은 어지러움증과 졸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고혈압약 복용으로 인한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저칼륨혈증, 어지러움, 졸음, 피로, 부종, 안면홍

조, 마른기침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은 복용하는 고

혈압약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성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

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복용하도록 한다.

혈압약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일반적인 비타민제제는 혈압약과 함께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성분이 불확실한 건강기능식

품이나 생약의 복용은 혈압약과의 상호 작용을 알기 힘들

기 때문에 피하도록 한다.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혈압약을 중단해도 된다?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혹은 부작용

이 생긴 것 같다고 해서 혈압약 복용을 장기적으

로 중단할 경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고혈압 합병

증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

므로 혈압약의 임의 중단은 피해야 한다.

*  혈청 속의 칼륨이 정상치 이하인 상태. 증상이 심하면 근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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